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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16.8원 급락한 1,174.0원으로 마감

전일 환율은 중국발 충격으로 인한 미국 9월 금리인상 연기 우려로 1,174.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전일 환율은 중국의 잇따른 위안화 평가 절하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연기될 것이라는 우려로 하락압력을 받으며 전일에 비해 크

게 하락했다. PBOC가 이 날 3일 연속 위안화 고시환율을 조정하자 장중 달러는 10원 가까이 급등했으나, 조만간 위안화가 안정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1,180원선에서 롱스탑 물량이 크게 유입되었다. 한편, 최근 이어진 강달러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자

재 가격 하락과 중국발 충격으로 인해 미국 금리 인상 시기 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달러는 다시 약세로 돌아선 모습

이다. 잇따른 대형 이벤트에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을 크게 확대하며 이날 환율은 전일에 비해 16원 이상 하락한 1,174.0원으로 장

을 마감했다. 

 

한편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전일 대비 100엔당 9.83원 하락한 943.65원에 거래되었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75.60 1183.60 1170.00 1174.00 1174.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43.70 946.18 942.21 944.48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속 달러 강세로 1,180원선 상승 전망

금일 환율은 위안화 이슈가 진정되면서,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한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은 전일 대비 5.6원 상승(스왑포인트 고려)한 1,181.0원으로 마감하였다. 금일 달러는 미국 7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지표들이 양호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이 14일 위안화를 소

폭 절상하자 시장은 위안화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 미국 9월 금리 인상 이슈로 눈길을 돌린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링깃화 등 원자

재 관련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는 추가적인 상승압력을 받겠으나, 달러 변동성에 기댄 차익실현 욕구가 상단을 지

지해 금일 환율은 1,180원선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71.33 ~ 1187.50 원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167.95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60원상승

전일동향

금일 전망



■ 美 다우지수  :   17477.4, +69.15p(+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3.5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70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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